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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,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
- 병역법 개정으로 마약류 전원 검사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
-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 차단 및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□ 병무청(청장 이기식)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

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.

<현 행> <확 대>

(검사대상*) 문진표 체크한 사람 등
(검사인원) 연간 1,000여명

⇒
(검사대상) 입영대상자 전원
(검사인원**) 연간 26만명 (’25년 기준)

*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전담의사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
하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
** 개정법률안 시행일 → 공포 6개월 이후(’24년 7월 중 시행)

□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‘신체검사’와

‘심리검사’에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 투약·흡연·섭취

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□ 현재는 ‘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’, ‘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

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’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(필로폰, 코카인,

아편, 대마초, 엑스터시)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.

□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

총 6,457명이다.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

27명이며,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

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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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·남용이

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.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

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야

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.

□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,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마약류 검사를

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

통보하게 된다.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

부여하여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,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

통보하여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

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.

<현 행> <개 선>

(방법) 검사소견에 기입

(예시) 대마‧엑스터시 양성

(방법) 마약류 검사항목별 검사결과 전송

⇒ 검사
항목필로폰 대마 코카인아편

엑스
터시

벤조디
아제핀케타민

검사
결과
(예시)

음성 양성 음성 음성양성 음성 음성

□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도 현재

5종(필로폰, 코카인, 아편, 대마초, 엑스터시)에서 2종(벤조디아제핀, 케타민)을

추가하여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.

□ 입영판정검사대상자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확대로 마약류 투약·흡연·

섭취 사실을 확인하여 사회적 마약류 오·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

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줌은

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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